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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소론(小論)

                             황희영(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논문초록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영적 구원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경제적 

관점의 구원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를 관찰하고 그것의 경제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경제적 구원의 흐름은 백성

들의 경제적 고통의 호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선포,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심,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를 것에 대한 믿음의 선택 등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네 번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

인다. 그것은 모세를 통한 구원, 다윗 왕을 통한 구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

복과 성전의 회복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인 요소들 외

에 그 사건만의 독특한 특징도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공급

자이심을 드러내며 그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인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 구원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완적인 네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경제적 회복과 영적인 회복 사이의 관계는 무엇

인가, 구원에 관한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적 구원에서 경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이다. 본 논문은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의 의미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반복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적인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그 시기들은 위에서 말한 네 번의 구원의 

사건들에 해당한다. 

주제어: 성경적 경제학, 경제적 구원, 경제적 공급자, 하나님의 의, 역사적 반복성

I. 서론: 경제와 구원의 의미와 연구 방법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은 주로 영적인 의미의 구원을 의미했다. 창조 이래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그것은 영적

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인류에게 제기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구원의 전형을 보여주

셨으나 계속된 이스라엘의 범죄로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 온전한 구원은 영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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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흘려진 피로 이루어졌다. 그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영적인 구원이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에 반해 경제적 관점의 구원에 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경제와 구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

기가 아직 없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성경 전체를 통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경제 

관점의 구원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이슈이며 또한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

된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와 구원의 관계의 구체적 특징을 밝히

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큰 하나의 패턴이 존재함을 보이고

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하나의 명제로 나타내어진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는

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은 기초적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

면 빈곤과 구제에 관한 문제나 소유와 윤리에 관한 질문들은 현대 사회에 크리스천들 사

이에 여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이슈들인데, 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본 논문의 

중요 내용과 시사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조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1. 경제와 구원의 의미 및 영적 구원과의 일관성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구

원된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에서 400년을 자유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구원해내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집트

를 벗어났을 때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에 관한 논의는 성경의 매우 많은 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부

르짖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사실에서부터 시작

된다. 고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거나(출애굽기), 광야에서 마

실 물이 없거나(출애굽기), 다른 부족이나 나라로부터의 끊임없는 침략 때문에 먹을 것이 

없거나(사사기),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에 있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을 

때(선지서) 등 성경의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경제적 고통으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란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빈곤, 빈부격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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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의 실패 등을 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을 말할까? 그것

은 아닐 것이다. 성경은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그리고 있다. 우

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적 고통이 실제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

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로부터 구원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부터 나아가 성경은 경제와 구원의 

문제가 영적 구원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네 번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영적 구

원과 경제적 구원을 동일한 맥락에 두고 다루고 계신다. 이 둘 사이의 일관성은 이들이 

비록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

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경제와 구원의 유형화 및 연구 방법론적 특징

우리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타나는 경제와 구원을 

큰 하나의 패턴을 가진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연구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유형화

(typology)를 시도한다. 여기서 유형화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첫째, 지속

적이며 반복된 사건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매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 최소한 전

적으로 사용된 20개 이상의 장과 1500 절 이상의 성경 구절이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맥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속성을 말하기도 한다. 

둘째, 반복되는 패턴(pattern)이란 현상적 반복성이기도 하지만 그와 달리 성경의 관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 즉 일관된 구원의 뜻과 같은 '의지(will)'를 담

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그에 따른 인간의 행동 패턴 내지는 제도화와 같은 '반

응(response)'방식의 반복적 표현일 수도 있다.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동인에 의해 

그 구성원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양식 및 제도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등 모

두가 반복된 패턴 속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단 우리가 하나의 유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의 작업이다.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설명, 그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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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라는 전체 텍스트 속에서 가지는 특성들을 가려낸다. 그런 다음 그 요소들과 그

들의 특징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

터 (역사적) 시기 구분이 행하여지기도 한다. 우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이와 유

사한 방법론을 아날학파나 조절이론1) 등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II.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사건들

1. 시기 구분

경제와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하

면 크게 네 번의 흐름이 보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

안에 정착한 시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세워지며 다윗이 국가

를 건설하고 이어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

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하였다가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

루살렘을 재건한 시기이며, 마지막은 여러 다른 왕조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

엘에 예수님이 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시기이다. 이것을 다음에서 그림

으로 나타내 보았다.2)

2. 시기별 특징

(1)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사백년 동안 한 나라에 속하여 노예로 지낸 것은 놀랍게도 하

1) 아날학파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의 Braudel (1967)을, 그리고 조절이론에 대해서는 Boyer (1986)

을 참고하시오.

2) 그림에서 수평축은 역사상의 시간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경제적인 안정 상태를 높낮이에 의해 상

징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높이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르

고 내릴 때의 경사 역시 단지 상승과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안정기

(top)와 경제적 고난(bottom)의 시기에는 각각의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나 특징을 임의로 

적어보았다. 마지막으로 4복은 네 개의 복음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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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오랜 세월을 노예로 지낼 것과 큰 부를 가

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을 일러주신다(창세기 14:14). 노예 생활은 그 자체가 큰 어려

움이어서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힘겹게 일하였으므로 신음했다고 한다(출애굽기 2:23).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 

그 약속은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비

옥한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과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 몸으로 나오지 않고 금과 은이

나 옷 등을 받아서 나오리라는 것이다(출애굽기 3:21-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

님을 섬겨야 하는지 준비하도록 하신다. 이것은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장의 역할 및 죄 

사함을 얻기 위한 등의 모든 절차를 가르치고 익히도록 한 것이다. 바로 이 예배는 하

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다른 율법들과 함께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서

도록 기초를 놓았다.

말씀의 법의 기초는 백성들이 그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의 여부가 과제였다. 그러므

로 구원의 약속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으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

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 있었다. 대표적인 첫 번째 관건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의 정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

온 때였다. 두 사람을 제외한 열 명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즉 말씀에 대

한 순종과 새로운 삶의 양식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초 놓기를 보여주는 한

편 그와 반대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의 충족에 관

한 것임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

다고 한다(시편 78:18).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경제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마

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것은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반응은 충분치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맛사(므리

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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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장

성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스스로 그곳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으

며 모든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완

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동시에 완전한 경제

적 구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구원과 함께 매우 새로운 본질적 삶의 양식으

로서 예배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로서 예배

가 경제적인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물의 희생(sacrifice)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희생은 드리는 자의 경제

적 가치의 손실이다3).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희생은 하나님

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반영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마지막 과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백성들

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영적 구

원이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면 그것은 경제와 구원의 관점에

서도 동일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써 번영의 길을 갈 

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저주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 

모세의 출애굽을 통한 경제와 구원의 특징은 이 과정이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

의 전형(prototype)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예로부터 완전한 자유

인으로의 신분의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능력의 획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그것이 실현된 것,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형성

과 병행하는 점, 하나님이 전능한 경제적 공급자이심을 보이신 것,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길에 들

어서느냐 아니면 거역함으로써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3) 말라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지적한다(말라기 

1:8; 말라기 1:14). 온전한 믿음의 제사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따

라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만 남은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고 이 때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동물보다 더 드리는 자의 경제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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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들이며 이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풍부한 사례들과 

함께 첫 번째 시기 구분에 소개되어 있고, 이들 요소가 앞으로 볼 다른 시기들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2)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따로 중앙집권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위기를 해결한 인물들이다. 여기서 위기란 주로 백성들이 이웃나라들로부

터 침략을 당하여 약탈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침략자들이 농작물을 망

치고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거나 땅을 못 쓰게 만든 행위들로 인해 생긴 경제적 피해

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사들이 등장했다. 사사기는 이러한 경제

적 고통의 원인을 먼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 순종하

지 않는 것(사사기 2:1-1),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사사기 2:20, 22; 사사

기 3:4),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백

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 등 때문이다(사사기 8:35). 

이 시기의 경제적 고통들의 뿌리는 여호수아 때에 행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선택(여호수아 24:24)이 계속 지켜지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망

각한 불신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

간 이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바로 이 시

험이 경제적 고통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사사기 2:1-3). 이에 이용된 민족들은 미디안, 

블레셋, 모압 등인데 이들은 각각 최소 7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괴롭혔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평화시기와 외적의 침입 및 피지배라는 패턴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져 행하여지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사사기는 이와 같은 혼돈과 우상숭배의 악을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

은 대로 했다”(사사기 21:25)고 표현한다.

경제적 구원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기 보다는 사무엘에

게 그들을 위한 왕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사사의 체제보다는 이웃나라와 같이 왕을 중

심으로 한 국가가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

이라는 전능한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사람 왕’을 의지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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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사울이 세워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경제적 구원에 대한 응답이 실현된다. 

그는 먼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

속을 성취했고 아울러 이전 시대에 우상숭배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벗어 예배의 영성을 확립하는 기틀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는 활발한 상업

과 외국으로부터의 조공 등으로 매우 커졌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경제 규모가 커져 주변 일대에서 제일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

적인 경제 시스템의 틀도 잡혔다(사무엘상 8:5-20).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경제와 구원에 관한 역사적 반복성은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의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각 시기 가운데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시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은 독특한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과 잠언 및 전도서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

계 속에서 그의 부(wealth 또는 rich)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경제적 흐름을 시계열적인 묘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두 왕들의 기록은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일대

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富)에 대한 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다윗은 이 문제의식을 ‘악인 vs. 의인’의 구도로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

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그 관계는 富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먼저 그들은 주를 높이고 주님의 사람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며(시편 33편),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의롭게 살며, 정직한 사람이고, 베풀고 나눠주기

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시편 37편). 또한 주를 찾고 주의 전에 머무는 자들이며(시편 

65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다(시편 81편). 반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단절된 자들이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악하게 살고, 꾸어가도 

갚지 않으며(시편 37편)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재물을 자랑한다(시편 49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며(시편 52편)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다(시편 53편). 악인

에 대해서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공통적인 결론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결국 심판에 이르러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 전체

에 흐르는 또 하나의 일관된 공통점은 다윗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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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의식, 즉 악인과 의인의 관점에서 부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분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또 다른 개인 윤리 차원의 서술로 

바뀌는데 시편에서 포괄적으로 의인으로 표현되던 내용은 주를 경외하는 자, 베푸는 

자, 정직, 신뢰, 정의를 구하는 자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 반면 악인은 주를 경외하지 않

는 자, 옳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자, 속이고 도둑질하거나 게으른 자, 인색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탐욕스러운 자 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하

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전반적인 메시지는 악인은 어리석은 

재물과 자신의 꾀를 좇지만 의로운 사람은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내용에 있다.

(3)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세 번째 시기는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을 재건한 때이다. 솔로몬 사후 BC 10세기 전반에 이스라엘

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왕 때에 백성들이 앗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BC 8세기 전반이다. 남유다 역시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점령되어 바빌론

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BC 6세기 후반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간에 바빌론에 유수

되었던 70년을 더하면 경제적 고난의 전체 기간은 거의 400년 정도에 달한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그

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보여준다. 또 다른 부분은 이사야로

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기록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핵심적 경제상황은 극심한 

기근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있었으며 굶어죽는 사람들이 거리마다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예레미야애가 2:20). 땅

은 황폐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생산물은 극히 빈약했다. 이사야는 심지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도 한다(이사야 33:9).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을 의지한 것,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함, 마음이 없

는 형식적인 예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 등과 같은 죄이다. 성경의 해당 

구절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및 그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한 행위의 종류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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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악하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그것을 마치 하나

의 긴 목록처럼 적고 있다(이사야 59장; 에스겔 18:7-8; 에스겔 22:6-13; 에스겔 

22:25-29). 하나님은 이 죄악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모든 선지서는 이러한 경제적 고통과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

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전쟁이 멈추어지는 것이나 정치

적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과 황폐함으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군대를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에 비유하시는

데, 그 군대가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한다(요엘 2:25). 

이 시기에 보이는 선지서들에 담긴 회복의 약속에는 그 이전의 경우와 달리 매우 독

특한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새 일에 대한 예고(이사야 43:18-19)와 함께 구

원자가 오실 것(이사야 53),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분이

며(이사야 11:1-2)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

로 불릴 것(이사야 9:6-7)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

자가 되실 것이라고 한다(에스겔 34:24-29). 이러한 회복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

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지만 먼저 일어난 구체적인 회복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시를 재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벽은 수

축되었다. 그와 함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재건을 통한 경제와 구원의 가장 독특한 모습은 회복(구원)을 위해 사용된 

재정이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이방의 왕들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점이

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에스라 1장). 그

것은  먼저 느부갓네살왕이 약탈한 모든 성전 기물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금과 은 그리고 물건과 가축까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어서 다리오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왕의 창고가 열린’사건으로 쓰고 있다(에스라 6:4, 8; 에스라 7:20). 아닥사스다왕은 또

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수축에 필요한 목재를 쓰도록 허락했다.4) 

구원의 역사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백성들이 모여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

4) 이러한 과정은 경제적 회복이 순전히 내부의 축적된 자산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거나 절대로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벗어나게 한다.



218  �신앙과 학문�, 제 15권 1호 

작되었다. 그 뒤 돌을 다듬고 나무를 준비하여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백성들은 큰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에스라 3:12). 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

역적 행위라고 참소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것임이 인정되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도 무려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재

건을 위해 건축과 외적 침입에 대한 방어를 밤낮으로 해야만 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

개한다. 특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공동체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한

다(에스라 10장). 느헤미야서에는 그 외에도 백성에 대한 귀족과 관리자들의 착취에 대

한 책망과 회개(느헤미야 5장), 안식일에 상거래를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언급되어 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매듭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

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에스라 10:3; 느헤미야 10장). 

(4)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새로운 회복을 맞았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이방 세력의 주도 하에 들어간다. 그들은 BC 4세기 초반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 

있다가 BC 2세기 말 시리아의 지배 하로 옮겨진 후 BC 2세기 초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약 400년 정도이다. 이 기간 중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

았으므로 보통 암흑기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서술한 성경 기록이 없으므로 직

접적으로 서술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복음서에는 이 시기의 상황을 이스라엘을 구

원할 왕, 메시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배자의 착취와 수탈과 함

께 지도자들의 학대가 과거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되풀이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누가복음 3:8-14).5)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선포로 시작된다. 하

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 구원

은 예수님의 하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5) 그러므로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상황은 역사적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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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신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였고(요한복

음 2:13-16) 참된 예배를 선포(요한복음 4:21-24)하셨다. 무엇보다 경제와 구원의 가장 

구체적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요한복음 6:5-14).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

다. 경제에 관해서는 백성들이 생각하던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다시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이신 경제와 구원의 완성은 모세가 보인 전형을 이루시는 것 외에 더 많

은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확장된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단지 3

년 정도의 시간이므로 이 사이에 토지의 분배, 주변 국가의 정복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

전 재건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

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5:17)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를 통합하고 있다. 

먼저 다윗의‘의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마태복음 6:19-21), 입고 마실 것을 염려

하지 않는 것(마태복음 6:25-33)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에스라 시대의 성전 재건축은 예

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과 돌로 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

시 세우겠다(요한복음 2:19)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선포한다(요한복음 4:23). 이것은 그 동안 이

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는 제물의 희생을 드리고도 매우 오랜 

세월 경제적 억압을 받아온 모순, 즉 율법 준수와 삶의 고통 사이의 모순을 단번에 해

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가 “나(여호와)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번제물

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고 짐승의 피도 반갑지 않다(이사야 1:11)”고 하며 또한 하

나님이 바라는 금식(이사야 58: 6-7)이 어떤 것인지 전하듯이 실제로는 그들이 경제와 

구원이 형식적인 제물(예배)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이었을 것인데 오랜 

세월의 경제적 고통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율법의 구문 그 자체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6) 예수님은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비록 지키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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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율법에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과 같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마태복음 23:23),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마가복음 12:33).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백성들이 자신을 강제로 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피했고(요한복음 6:15)7),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다(누가복음 12:15)고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제와 구원에 관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청지기 의식에 있

다. 그는 하늘나라를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와 므나를 맡긴 것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

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富에 

대한 태도가 소유에 관한 개인의 태도와 윤리의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소유를 일시

적으로 관리를 맡은 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는 관리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는 회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마태복음 25:14-30).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인의 일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재물 사용의 실행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울러 사후 결과를 현재의 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식의 확대가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랜디 알콘(2003)은 이 결정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보낼 

것에 영향을 주므로 이 땅에서의 청지기 역할을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만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번의 반복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경제적 구원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

았다. 이들에 나타난 공통점과 특징들을 정리하여 <표 1>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공통점과 특징들이 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낸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큰 줄거리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은 물론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좀 더 

6)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보다는 현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주의를 끄는 것에 묶

여 사고가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focal point 라고 부른다. cf. Schelling(1980).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어도 안식일의 주인은 알아보지 못했다.

7)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요

한복음 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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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경제적 고난 - 구원의 약속의 선포 - 약속의 성취 - 새로운 언약 - 백성들의 선택

특징들

출애굽  경제와 구원의 전형, 믿음의 시험, 경제적 가치 손실로서의 희생(제물)

다윗  악인 vs. 의인, 부에 대한 개인 윤리

예루살렘 

재건
 죄의 심판, 이방 왕들에 의한 재정 공급, 회개와 약속

예수의 

공생애
 율법의 완성, 경제와 구원의 원형의 재확립, 청지기 의식

<표 1> 시기 구분에 따른 경제와 구원의 관계의 공통점과 특징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측면들을 찾아 살펴보도록 하자. 

III. 보완적 요소들 

1. 고통과 심판, 그리고 언약과 선택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긴 부분은 경제적 고난의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고통의 문제는 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

해가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필수 요소다. 첫 번째 대답은 고통은 

죄의 대가이다. 즉 죄가 있으므로 그 삯을 치르는 것이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

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대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

는 그에 상응한 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 제자

들이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원인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요한복음 9:3) 어느 

쪽도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 고통을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고통을 죄의 원인으로 귀속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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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율법적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소개된 네 번의 시기에 있어서 고통은 분명히 죄의 

결과이다.8)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약 하늘이 닫

혀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로 땅이 망쳐지게 되면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

굴을 구하라(역대하 7:14)고 하시고, 이사야 전체에 걸쳐 땅의 황폐함과 약탈, 비가 내

리지 않고 생산물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동일한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열거된 죄들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서에는 유다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재산과 

보물을 원수들에게 줄 것이며, 땅을 빼앗기고 황무지에서 살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예레미야 17장, 23장). 에스겔은 너의 음란한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에스겔 23:30)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박국

은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불의한) 백성이 세운 것(성)을 태울 것이다(하박국 

2:13)라고 전한다. 죄의 대가 지불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내용

과 일치한다. 

두 번째 대답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주신다. 죄의 대가 지불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고통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신호로 삼고 계신다. 따라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reminder의)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벌을 받

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내가 너희의 일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

박으로 망쳐놓았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학개 2:17)”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

하면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은 내게로(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징표라는 것이다. 돌아

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써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 대한 구원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이며 룻기에서도 관찰된다. 

시편의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리라는 약속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9) 그것은 또한 매우 구

8)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랜 시간 후에야 가나

안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덜 찼기 때문이라고도 

하신다(창세기 15:16).

9) 시편의 81, 82, 85, 104, 105, 106, 107, 112, 145, 146, 147 편들이 위 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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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약속으로 표현된다. 선지서는 황폐한 땅이 목초지가 될 것이며(예레미야 33:12), 

기름진 땅이 되어 더 이상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에스겔 34:24-29), 갚아

주실 것이며(요엘 2:25), 심지어 십일조로 나를 시험하라(말라기 3:10)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선

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거역할 때의 결과를 

알려준 다음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신명기 11:26, 신명기 28장)을 매우 분명하게 말

했다. 여호수아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 선택하도록 했고(여호수아 24장), 다

윗과 시편 기자들 역시 악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선택은 공적인 선포 혹은 맹세로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앞에서 선택

하고 선언했으며(여호수아 24:22), 에스라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

키겠다는 선택과 선언(에스라 10:5)을 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선택과 맹세(느

헤미야 10:29)했다. 신약에서는 비록 집단적이지는 않은 개별적 상황이지만 재산의 절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삭

개오의 선택과 선언(누가복음 19:8)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

한 사람들의 응답 중에서 요한이 세리들에 대해 요구받은 징수액 이상으로 세금을 거

두지 말 것과 군인들에 대해 받는 임금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돈을 뜯지 

말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었다(누가복음 3:8-14).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기간이 길게 지속되지는 못했다. 앞의 <그림 1>이 보이듯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전철을 밟았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많은 장치들, 예를 들어 기념비(여호수아 24:27)나 절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잊었다. 사사들을 통하여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그

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사사기 8:35) 열왕기와 역대 기록에서 보이는 여러 왕들

의 모습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망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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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의 회복과 영적 회복의 관계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경제의 회복과 영적 회복은 늘 

동반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경제에서 말하는 선행과 

후행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혹은 경제 회복이 영적 회복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조건과 

결과의 사건인가? 우리는 이것을“분리되지 않으나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과 경제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일체로 보

인다. 그러나 영적 회복의 의미와 경제적 회복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은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와 영성(예배)의 회복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경제적 고

통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경제만의 회복이나 혹은 그 반대로 경제는 회복되지 않

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현상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부재할 때에는 예배의 형식이 정확하게 지켜진다 하더라

도 경제적으로는 지배자의 착취와 사회적 지도계층의 불의한 행위들은 불식되지 않는 

모습이 선지서에 자주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복음서에 가장 강한 경향으로 보이는 

율법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법의 조문과 법의 정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백성들이 법을 지키는 방식과 내용은 서로 물과 기름

처럼 겉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형으로 보면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마음은 이미 

떠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아는“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마음은 떠나 있다(호세아 

7:14)”고 전한다. 이사야는 진정한 금식은 부당하게 가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

어주고 그들의 고된 일을 쉽게 해주며,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사야 58:6-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

서 비록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마태복음 7:23)”고 말할 것이라고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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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신앙에서 종교적인 기능적 외형만 남고 (경제적인) 삶의 내용은 전혀 일치

하지 않는 분리이며 이율배반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단지 조문으로서의 법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외형

만을 갖추고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랐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있다면 사회적 지도자층이 불의하고 악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향력을 주는 모순적 사회 현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부터의 심각한 소외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와 영성(예배)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

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놀랍게도 그 대답은 이미 다윗과 시편 기자들에 의해 주어져 

있다. 아삽은 악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믿음

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그들의 부요함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이해해보려

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성소에서 그는 곧 깨닫게 되었는데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다(시편 73편). 또

한 시편 50편에서“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라는 하나

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 혹은 영적 회복의 본질을 표현한다. 어느 한 고라 자손도 

아삽의 고민과 유사한 문제의식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부

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시편 49편). 다윗은‘비록 적은 재물

이지만’의인으로 사는 것이‘많은 재물을 가지고’악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시

편 37:16). 이것은 경제와 영성 사이에 외형상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게 다루어짐을 말한다. 

위와 같이 경제 회복과 영적 회복의 동반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분명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와 구원이 영적인 의미만 가지거나 

혹은 개인 차원의 富에 대한 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회복은 역사상 큰 부의 

형성 혹은 이동이 있었고 그것이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백성들은 비옥한 토지와 집과 많은 생산물을 가지

게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치적 안정과 왕성한 경제 활동의 결과로 대규모의 

국가적인 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도 있었다(열왕

기상 5장, 10장). 예루살렘의 재건에는 고레스, 다리오 및 아닥사스다 세 왕의 관리 하

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목재와 같은 대규모의 자원이 이스라엘로 이동했다. 이것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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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가 우선되거나 상징이 절대 아닌, 매우 구체적인 경제적 성취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이 임할 때 대규모 경제적 회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진정한 관계가 없는 율법적 행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같

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유에 대해 상반된 두 마음

을 품을 때의 富는 진정한 의미의 富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창세기의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

본 논문이 다루는 경제와 구원은 유독 창세기만은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 富에 관한 일반적 문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과는 무

관하므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의 이전 상태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타락 이전의 경제는 구원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궁극적인 원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핵심 의미는 여기에 있다. 반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 

고통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의 전형을 보여줄 따름이다.10) 

창세기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구절의 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

다. 이 정체성은 당연히 경제적 측면을 담고 있다. 첫째,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은 경작

자이다(창세기 2:5).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실 것

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땅을 가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서의 정체성

의 한 부분이다.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

워하는 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간은 다스리는 자이다(창세기 

1:26, 28).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 물질적인 세계가 존

재하는데 인간의 또 다른 정체성은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10) 우리는 여기서 전형(prototype)과 원형(ideal type)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전형은 

표준적이고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그리고 원형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의 의미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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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물질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

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확립되었다. 만약 창세기의 경작자를 복음서의 청지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것은 단지 경제 상황을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청지기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형상(창세기 1:26-28)을 되찾는 역할이 주어

져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표현이 유의미해지려면 이렇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의 정체성 외에 창세기가 보여주는 다른 경제적 메시지는 자원

의 충분함이다. 인간이 먹고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존재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즉 식물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먹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배불리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성경적인 풍요

의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채

울 생산에 투입할 요소로서의 자원의 풍요함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이 채우는 분이심을 믿을 때 하나

님은 공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다(여호와 이레, 창세기 22:14).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의 가운데에 두시고 

기대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

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요소들이 창세기에 담겨있는 경제의 모습이며 우

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준다.

위와 같은 경제에 관한 인간의 정체성과 창세기의 원형을 인정한다면 이로부터 우리

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확장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목

적으로 착취(exploit)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착취는 우리가 다스리는 권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다스림은 철저히 누군가의 또 다른 다스림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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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군가의 권위 하에 들어가서 그 뜻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음을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

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스림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착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모으려

고 하는 탐욕을 부린다. 이것은 먹는 문제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따

라서 먹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탐욕은 결국 불신앙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시험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4. 경제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경제적 구원의 역사에 대해 논의할 마지막 보완점은 본 

논문이 언급하는 경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경제의 의미가 경제학에서나 혹은 현대의 일상을 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새삼스러워서 우리가 경제에 너

무 깊이 빠져 있어서 경제의 본래의 의미에 대한 자각을 잊어버렸음을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너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경제의 의미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낯설다. 그러나 이러한 망각은 역설적으로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의 의미와 다른 개

념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의 문헌 해석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을 매우 진지하게 제시한 사람이 폴라니(Polanyi)이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의 정의로서 매우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형

식적(formal) 정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substantive) 정의이다. 폴라니(Polanyi, 

1977: 2장)에 따르면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희소성과 극대화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경제화

(economizing)를 뜻한다. 이것은 주어진 자원이 희소할 때 소비자로서 혹은 공급자로서 

효용 혹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실질적인 의미의 경제는 ‘물질

적 욕구를 채우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자신을 유지해주는 자연 환

경 없이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폴라니(Polanyi, 1957: 6장)에 의하면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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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자기조정적 메커니즘을 가진 시장경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은 끊임

없이 모든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정치로부터도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식

되고 있다고 하며 거래 대상으로서의 노동 혹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상은 결코 일

반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그는 실질적인 의미의 경제란 인간이 살림살이

(livelihood)라는 먹고 사는 문제임을 말하며,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실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제도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동체를 전체적으

로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의미의 경제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

의 노동과 같은 개념과 아울러 공허한 또는 허구적인 것으로 여긴다. 

믹스(Meeks, 1989: 1장)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폴라니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는 

우리가 경제의 의미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영향을 준다

고 한다.11) 즉 경제적 태도는 신에 대한 관점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데 희소성을 바탕

으로 한 경제의 의미는 경제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다는 것이다. 그

에 의하면 하나님은 경제인으로서 그의 집, 즉 그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

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따라서 믹스(Meeks, 1989: 2장) 역시 경제를 말하는 오이코스

(oikos)의 핵심을 먹고 사는 것으로 보는데 오이코스가 ‘살림살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을 뜻한다고 한다.12)

특별히 그는 희소성에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희소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가 복음서에 나타난 오병

이어의 사건은 다시 한 번 예수님에 의해 경제의 의미는 결코 희소한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이 궁극적인 경제의 공급자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충분하여지는 것이라고 본다. 

믹스(Meeks, 1989: 4장)는 이에 덧붙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과 사막에서 물을 공

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13)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

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11) 신관(神觀)과 경제 인식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12) 믹스에 의하면 생계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 정의의 상당한 기준이 되도록 한다.

13) 믹스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의로움은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법

적 정의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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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관계는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경

제적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더불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의

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경제적 구원이 매우 의미 있는 형태로 반복 지속적

인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기초로 하여 그 안에서 관찰되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것이 연구 방법론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을 기술했

고, 그로부터 시대적 구분을 시도하고 각 시기에 따른 특징들을 보았다. 이들 시기에는 

긴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정한 패턴, 즉 경제적 고통과 구원에 대한 하나

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성취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등이 있었음을 보

여주었다. 이 구원에는 또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궁극적

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따르는 네 가지의 질문들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 회복과 영적 회복의 관계, 창세기의 경제와 구원과의 관

계, 그리고 경제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면의 제약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야의 심층적

인 연구의 부재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구약에서의 민족 구원과 신약

에서의 개인 구원 사이의 일관된 설명의 틀을 확보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와 구원

에 관해 일반적 차원에서는 위에서 다루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민족적 공동체 

사회가 현대 사회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제기하는 세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설명해

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날학파나 조절이

론이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

로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대 경제학의 이론과 전혀 무관하게 성경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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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먼저 읽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제적 함의를 가진 주제를 찾아 그것

을 성경적 경제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의 의미이다.14) 만약 이

러한 방법으로 여러 의미 있는 주제들을 모아 성경적 경제학의 구성요소로 삼을 수 있다

면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경제학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14(1). 

299-335.

Alcorn, Randy (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Tyndale House Publishers. 김

신호 역(2006).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Braudel, Fernand (1967). Civilisation matérielle et capitalisme. Paris: Flammarion. 주

경철 역(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I-2』. 서울: 까치글방.

Boyer, Robert (1986).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Paris: La 

Découverte.  정신동 역(1991). 『조절이론』. 서울: 학민사.

Meeks, M. Douglas (1989).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홍근수 이승무 역(1998). 『하느님의 경제학: 

신론과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박현수 역(1991).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서울: 민음사.

Polanyi, Karl (1977). The Livelihood of Man. New York: Academic Press. 박현수 역

(1998). 『사람의 살림살이 I』. 서울: 풀빛.

Schelling, Thomas (198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4) 황희영(2009)에서 가능한 주제로서 대략 10여 가지의 범주를 제안하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232  �신앙과 학문�, 제 15권 1호 

Abstract

An Essay on the Salvation and Economy in the Bible

Hee-Young Hwang(Youngsan University)

The idea of economic salvation is not well developed in Christian 

faith while that of spiritual salvation has been fully dealt until now. 

Thus, in this paper, we try to observe the salvation of God shown in 

the Bible and interpret its economic implication. There are four major 

events of salvation: through Moses, through King David,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of the walls of 

Jerusalem through Ezra and Nehemiah, and by Jesus Christ. These 

show, in common, a stream consisted by people's crying out to God, 

the proclamation of salvation by God, accomplishing the promise by 

God, and people's choice to obey God's commandments. These also 

show their particular figures but they converge to the righteousness of 

God in that He is the ultimate provider of economy.

 We discuss four complementary issues to better understand the 

economic salvation. They are (1) Why God permits pains in terms of 

economy?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lvation and 

spiritual one? (3) What is the role of Genesis concerning economic 

salvation? (4) What is the sense of economy in economic salvation? 

In this paper, we rely on the repetitiveness of historical events so that 

we find methodological basement as social science. That's why we 

undertook historical periodization to which correspond the four 

salvation events.

Key words: biblical economics, economic salvation, economic provider, 

            righteousness of God, historical repetitiveness




